
EU에서 REACH법 실현될 때  

섬유용 나노입자에 대한 안전평가시험법 구축 

 REACH◎ 법에서 “미연방지”와 “예방원칙”의 두 항목이 가장 중요 

EU가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법을 실제

로 시행하게 되면 “미연방지(未然防止)” 항목을 만들어놓고 있어 이를 어기

면 규제할 수 있다. 이번에 독일의 호헨슈타인연구소(Hohenstein Institutes)가 

이 대응책으로서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시험법을 확립하였다. 

이 시험법은 텍스타일공업에서 나노입자(nano粒子)를 다룰 때의 안전성 및 

리스크를 사전에 판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앞으로 화학공업이나 섬유공업 등의 모습을 다르게 만드는 새로운 

조류(潮流)가 될지도 모른다. EU가 REACH법을 실시하게 되면 “미연방지”와 

“예방원칙(豫防原則)”의 두 항목을 원안에 명기하고 있어, 특히 이들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두 항목을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EU의 여러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류

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대의명분(大義名分)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여러 외국

으로부터 각종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에 억지력(抑止力)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미연방지”항목의 호헨슈타인시험법 

“미연방지”항목에 대한 시험평가방법을 전담하는 곳이 독일의 호헨슈타인



연구소인데, 유럽의 다른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사전평가시험법을 만들고 있

다는 소식이 있다. 

현재 모든 산업에서 여러 목적을 위하여 나노기술의 개발을 앞다투고 있

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소가 경쟁하고 있는 것을 호헨슈타인연구

소가 방해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종류의 나노입자와 입자의 사이즈가 

인체의 피부, 호흡을 통하여, 어떻게 인체에 작용하는지, 각종 실험을 통하여 

최근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분석, 평가에 관한 시험법을 확립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호헨슈타인연구소가 섬유품의 나노기술을 평가하는 시험기관으로서 세계

의 리더     (leader)가 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이제부터 나노기

술을 응용한 섬유품은 어떠하여야 하는지, 화학업계, 섬유가공업계에의 새로

운 조류를 보여주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REACH◎ 법은 “급성적 영향형”과 “장기적 영향형”으로 분류 

EU가 REACH법을 시행할 경우, 화학관계자와 사용자에게 두 가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하나는 급성적(急性的)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먼저 급성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REACH법의 기

본안(基本案)에 들어있는 “미연방지”와 “예방원칙”의 항목이다. 이에 반하여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계기업이 부담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안

전을 평가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시험, 분석, 평가를 위한 비용부담이 있다. 

이 시험부담 때문에 제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이 큰데, 정해진 기한까지 화

학물질의 평가 등의 내용을 등록(登錄)하도록 여유년수(餘裕年數)를 정해 놓



고 있어, 화학관계자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연방지”와 “예방원칙”

과 비교할 때 급격하지는 않다. 즉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방원칙”, “미연방지”는 급격히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예방원칙”이란 화학물질이나 유전자조작 같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사

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하면서도 불가역적(不可逆的)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우려될 경우에 과학적으로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규제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사고방식을 말한다. 

다음에 “미연방지”란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리스크에 관하여, 

피해(被害)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연(未然)에 규제함을 말한다. “예방원칙”에서

는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규제조치를 취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미연방지”와 “예방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도, 장기적 영향으로 분

류되는 항목, 즉 기업에 전가(轉嫁)되는,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확인작업의 등

록이 추진되면, 화학물질, 조제등의 안전성 여부가 분명하게 되어 각종 시험

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화학물질 사용자와 관련하여 제품별로 

안전데이터를 소비자에게도 널리 인식시키는 재료를 갖추게 된다. 

안전성을 구체적으로 고객이 분명히 인정하게끔 만드는 데는, 소매관계에

서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안전보증을 증명하는 표시레이블(label)제도가 좋은 

방법이 된다. 

섬유품의 경우, 세계적인 목표로 하는 에코텍스 “Ecotex 100” 인증(認証)의 

표시레이블을 활용하거나, 또는 다른 글로벌 스탠더드의 안전성표시를 인증



하는 레이블을 활용하여 상품에 표시하면 REACH법으로 추출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소매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이 구체화 되면, 중국의 섬유공업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항책(對抗策)이 필요하게 된다. 

세계의 소비자에게 중국의 섬유품은 안전하다(특히 중국제품에 비판 많은 

EU에 대하여)는 것을 증명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 섬유품의 국제적 규격에서 리더(leader)를 목표로 하는 에코텍스의 전략

과 앞으로의 전망 

섬유제품의 품질안전성을 제품에 인증레이블(認証 label)로 표시하도록 세

계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그런 활동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하나의 예가 스

위스에 본부가 있는 국제에코텍스공동체(國際Ecotex共同體)이다. 

여기에서는 섬유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에코텍스 100”과 섬유공업자를 대

상으로 한 “에코텍스 100”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000은 ISO 14001을 본보기로하여 그대로 따른 규격이다. 100의 규격을 반

영시킨 것이라고 해도 좋다. 현재는 100의 규격의 심사를 받는 기업이 많다. 

이 규격제도가 세계적으로 인용되면 섬유관계자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1990년대 초에는 전세계적으로  각종 섬유품의 품질시험규격이 난립(亂立)

하였다. 지금은 보급에 노력한 섬유품질기관의 규격만이 살아남아 사용되는 

단계로 되어가고 있다. 

일본도 이제까지는 각종 품질규격이 있었다. 아무리 우수한 규격이라도 세



계의 눈으로 보면 일본의 품질규격은 일본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영향

력이 있어도, 로컬(local)규격일 뿐이다. 

에코텍스규격은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신시대에 맞는 규

격내용을 차례로 담고 있다. 최근 에코텍스규격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세

계적으로 잘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웹 사이트(internet web site)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국제에코텍스공동체는 웹 사이트에서 영어, 독어, 프랑스어판을 

각기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년 12월 1일부터 중국어판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조치로 에코텍스 규격을 인증(認証)받는 기업을 세계적으로 늘리려하고 

있다. 

국제에코텍스공동체가 이제까지 노력한 결과 국제에코텍스공동체에 참가

한 나라에 대표사무소(代表事務所)를 설치하여 이들 사무소가 세계 40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2006년 11월 1일에는 이집트에도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세계에 섬유품을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는, 11년 전 홍콩에 

에코텍스 시험연구기관을 만들어, 아시아 최초로 에코텍스규격인증을 해주는 

대표사무소가 되었다. 

그 후로 아시아에서 13개국 14개의 연락사무소가 활약하게 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섬유공장은 북미, 유럽 등에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에

코텍스의 인증건수가 많아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섬유염색공장이 줄었

다고 한다. 더욱이 인증공장이 늘어나면, 유해물질을 사용한 섬유가공품이 

세계로 수출되는 것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대책용 염료ㆍ조제의 개발에 에코텍스규격이 공헌 

국제에코텍스공동체는 더욱 전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13

일부터 20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ITMA(國際纖維機械展覽會)에 참가

한다. 참가목적은 에코텍스규격에 맞는 염료, 약제를 포함한 최적의 사례 등

을 소개하는 데 있다. 

이제까지도 에코텍스규격에 맞는 염료의 사례 등을 많이 소개하였는데, 뮌

헨 ITMA에서는 에코텍스규격의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것 같다. 

국제에코텍스공동체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構想)은 방대한데, 이는 품질평

가판정의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확대해 온 경위를 되돌아보면,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90년대의 활동을 보면, 섬유품에서 소비자들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소비

자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각종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그들 제품 가

운데 합격한 것에는 “에코텍스 100” 인증레이블(label)을 붙여주었다. 그 대표

적인 사례가 국제에코텍스공동체의 기초멤버들이 1990년대 상반기에 독일의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발암성(發癌性) 염색물을 금지하도록한 데 대하여, 독

일 등의 섬유생산단체나 각 연구기관이 하나가 되어 발암성 염료, 안료(顔料)

품목들을 많이 금지시켰다. 정부도 뒤따라 이를 인증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발전하여 REACH법이 생겨났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조류가 힘을 얻게 될지, 관계자는 눈을 크게 뜨고 먼 앞을 눈여겨 볼 필요가 

생길 것이다. 

 또한 중국도 REACH법에 대응하는 데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에



코텍스공동체에 호헨슈타인연구소가 참가하고 있어 중국의 섬유품도 새로운 

관점에서 체크(check)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REACH법을 계기

로 새로운 조류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중국의 화학공업은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은 섬유염색날염공업이 크게 발전하여 염료를 연간 약 60만톤이나 생

산하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염료생산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염료수

출도 세계의 25%를 차지하며, 계면활성제(界面活性劑)공업도 크게 성장하였

다. 이에 따라 각종 화학물질의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성장기반은 섬

유공업이 너무 크게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REACH법을 우

습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2006년부터 세계인구는 60억을 넘었으며, 세계섬유생산량은 약 7

천만톤인데, 그 중에 중국의 섬유생산량은 약 1/3을 차지하며, 섬유수출량은 

세계의 약 1/4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그래서 2006년도에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된 염색가공품을 EU로 수출하

는 것은, 구동구를 거쳐 수출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EU의 REACH법이 시행되는 데 무관심할 수는 없다.   

EU가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牽制)할 수 있는 REACH법을 입법화하였을 

경우, EU는 중국에 대한 대책으로서 REACH법을 외교카아드로 사용할 가능

성은 부정할 수 없다. 중국에서 만든 화학물질, 조제를 사용하여 생산한 많

은 업종들의 제품들을 EU시장으로, 수출홍수상태로 보내고 있는 현상에서는, 

중국이 말로 아무리 REACH법을 반대하여도, EU가 REACH법으로 정한 방호

벽을 능숙하게 운용하면, 중국은 허장성세(虛張聲勢)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체면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중국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는 정도에

서 결정적인 제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이 EU라

는 거대한 시장을 잃는 어리석은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중국은 ‘유독화학물질관리법’을 책정하는 등 REACH법에 대응 중 

그러면 중국은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가칭 유독화학물

질관리법(有毒化學物質管理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문이 있다. 이 

관리법은 REACH법의 중국판(中國版)과 비슷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미 중국

은 EU의 RoHS지령(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電子 電氣ㆍ  機器의 危

險物質에 관한 制限)과 유사한 중국판을 만들었고, 2007년 3월부터 시행하는 

재빠른 능력이 있어, 중국이 REACH법의 중국판을 만들었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최근 중국에서는 이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너무나 급속

도로 경제가 성장하여 공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資源)의 소비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환경과 생산의 조화를 진지하게 

문제로 삼는 분위기가 각 분야에서 커지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베이징

(北京), 상하이(上海)의 하늘이다. 맑은 날에도 푸른 하늘을 보기 어렵다. 베

이징 근교의 큰 강도 이미 말라버리고, 거리 근처까지 건조지대(乾燥地帶)가 

되고 있는데, 음료수도 부족하여, 빗물에 의존하는 비율을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도 환경의 악화를 우려하여, 물사용절약, 에너지절약을 제11차5개년 

규획(規劃)에 짜 넣고 있다.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공장에는 폐쇄명령을 내리

고 있다. 또한 공해방지를 위하여 공해관리자제도(公害管理者制度)를 만들려

고 하는 한편으로 이에 대한 협력을 일본에게 부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

황을 고찰해 보면, 중국정부는 근원을 바로잡기 위하여 유독화학물질관리법

을 정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판 유독화학물질관리법의 내용이다. EU의 REACH

법 기본안은 화학제조자뿐만 아니라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에 관계되는 

모든 기업에게 영향이 미치는 내용으로 되는 것 같다. 화학물질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성형품(成型品), 조제된 것까지 규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화심법(化審法), 화관법(化管法), 안위법(安衛法), 소방법(消防法), 

독극법(毒劇法) 등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REACH법은 이들을 하나로 통

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제의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관점에서는 EU의 

REACH법은 깔끔하게 통일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EU기업에게 어려운 점은 화학물질의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비용을 

기업측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A면 A, B면 B라는 하나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고유의 데이터를 등록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REACH법에

서는 유해성이 높고 생산량이 많은 화학물질의 경우, 각종 용도를 모두 등록

할 필요가 있으며, 용도마다 폭로시나리오(暴露 scenario)를 만들어 리스크 어

세스먼트 리포트(risk assessment report)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각 물질, 성형

품(成型品), 조제품(調劑品)마다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시험을 기업부

담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비용은 거액이 된다. 그 부담을 경감(輕減)하는 방안으로서 EU

가맹국(加盟國) 내에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REACH-IT라고 부르는 

화학물질 데이터 시스템을 만들어 검색(檢索)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

럽에 생산거점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는 유독화학물질관리법이 중국 내의 화

학물질, 조제품의 등록, 분석에 관한 방법을 REACH법과 비슷하게 만드느냐



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중국이 REACH법과 잘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다

고 하면 중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REACH-IT에 상응하는 것을 만들지 않

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중국은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을 재빠르

게 물러가게 하고, 도로를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하는 나라이다. 일본이 

REACH법에 대응하는 데 머뭇거리고 있을 때 중국은 국제적인 상황에 따라

서 상의하달방식(上意下達方式)으로 놀랄만한 일을 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 조제제조업(調劑製造業)의 한 예를 들어보면 시험, 분석, 평가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다. 로컬(local)형의 염색공장들은 물론 큰 공장에

서도 화학물질의 보존이나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 각종 화학물질을 노출시키

고 있는 실례가 많다. 이들 기업군(企業群)이 중국판 REACH법이 만들어져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지가 염려스럽다. 

EU의 REACH법에서도 규정하려고 하는 시험결과의 등록까지 여유기간(余

裕期間)과 똑같은 것을 중국에서 잘 지킬 수 있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